사무엘(상하)			1/1/2018 updated
배경: 이 책은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그 전환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약을 그리이스어로 번역할 때 (이를 “칠십인경”이라 함) 두 권으로 나누어졌다. 이 책은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제목이 붙어졌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사무엘의 출생, 성장과 소명은 기록하고, 사울과 다윗의 출생과 소명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것이다.) 
저자: 알려지지 않았으나 솔로몬이 죽고 왕국이 분열된 이후(주전 930년)의  인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고 있는 기록들 (예: 삼상 11:8) 및 “유다 왕”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 등 (삼상 27:6) 때문이다. 저자는 사무엘, 사울과 다윗의 일생과 그 시대에 관한 기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
주제: 왕권과 언약. 사무엘서의 기록은 이스라엘 왕조의 건립과 그 역사적 의미 및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에서 본 왕권이 갖는 신학적 갈등에 관해 설명해준다. 각 인물의 일어남과 쇠함, 그리고 왕국의 역사가 언약의 배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요
1. 이스라엘 왕조의 발흥과 사울 왕조의 쇠락 (사무엘상)
가. 사무엘의 소명과 엘리의 퇴조 (삼상1-4장): (한나의 기도, 2:1-10)
나. 블레셋의 퇴락과 언약궤의 등장 (5-7장)
다. 사무엘의 쇠함과 사울의 등장 (8-12장)
라. 사울의 쇠함과 다윗의 등장 (13-삼하 1장)
1) 사울의 범죄 (13-15)
2) 다윗의 기름부음과 승리 (16-17): 골리앗(17)
3) 다윗의 도피생활 (18-27)
4) 다윗의 승리와 사울의 최후 (28-31장): 다윗의 애가 (삼하 1:17-27)
2. 다윗 왕권의 발흥과 퇴조 (사무엘하)
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함 (1장)
나. 다윗의 왕권의 발흥 (2-10장): 언약궤 (6), 다윗 언약 (7)
다. 다윗 왕권의 퇴조 (11-24장): 
1) 다윗과 밧세바 (11-12)
2) 아들들(암몬과 압살롬)을 잃음 (13-20), 
3) 용사들 (21-23): 다윗의 노래 (22) 
4) 인구조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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